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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한 2009년의 1월은 행복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의 은 

혜가 컸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롬 1:1). 예배와 집회 때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었으며 힘찬 

찬송의 고백이 있었습니다.2월에도 계속된 말씀과 찬양의 은총은 제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씨 16 : 1)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환난 중에 

피할 그 무엇이 세상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만 

큼 현재 시순절을 지내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지금 주변은 걱정과 근심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한 여 

러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 

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참 명안과 기쁨이 었습니 

다. ‘이제라도’ (올 2:12~14)로 시작한 시순절 메시지는 총 21회에 걸쳐 선포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을 주제로 진행될 성금요일(4월 10일)을 위 

한준비가금요찬양집회 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는물론이고공예배와특 

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행하는 어 

떤 경건의 모습으로는 옹전한 사순절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은혜 

로다.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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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아직 기회가 었다(계 20:13~15. 21:8).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모두가 하늘로 
생명의 발졸(금요한양집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영원 부터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시다. 하나님은 심지 

하Ll납으I 

진노 ól래 았는 

안깐 

히 사는 새로운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전하였다(롬 

1:16~17).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메시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신 복음 

밖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지적 

하였다(엠 2:2~3) ， 하나님의 의를 이해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사상이나 이념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갈 6:7).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 

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설존적이다. 인간이 이 

세%에서 육신을 따라 자연인으로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롬 1:18).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열어주셨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적인 것으로 진노 역 

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 

서 구원을 이루어주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구 

원의 능력처럼 실존적으로 역사하신다(롬 1:21~23). 하나님의 진노하심 역시 불의 

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제한성을 지니고 사는 인간은 시공 

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이 이미 현재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미 저주 받았으니 끝이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에게 질 

문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1 허락하신 천 

국의 기쁨을 이 세싱에l서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고 있으며 또한 이 구원이 영원한 나 

라에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산다(계 22:3~5).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인간을 향하여 이미 계시되었다. 구원의 은총을 모른 채 

불안과 공포 속에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극히 현실 

적이며 동시에 그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함께 가고 

아니한것을거두시는분이 아니다. 창조 이래로그의 영원하신능력과신성을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히 4:12~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 

이 없다.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롬 1:2이.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은 나타나셨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P버{ 있음을 계시하여 주셨다(롬 3 :19~2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에 관 

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진리를 알게 되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선하려고 하여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전 2: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 
여 주셨다(롬 3 :21~22).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다(롬 3:25~26) . 그럼에 

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 

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처럼 돌이 

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롬 1:24,26,28). 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경건은 인간의 비도덕적인 모습 

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기적이고 허망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은자유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하심을피할수가 

없다. 죄는 어떤 기준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 죄는 인간을 부 

패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 

죄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직 죄를 반대하거나 또는 따르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죄 o}래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들은 모두가 

저주 아래 있을 뿐이대롬 6:23). 모든 사람틀은 죄와 율법，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새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신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 

님의 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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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BEYOND MEASURE? 

(lO)Your holy cities have become a wilderness, Zion has become a wilderness, Jerusalem a desolation. 
(lJ)Our holy and beautiful house, Where our fathers praised You, Has been burned by fire; 

And all our precious things have become a ruin. (12)Will You restrain Yourself at these things, 
o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beyond measure? 

(lsaiah 64:10-12) 

| n today s Bib|e verses |sa히뻐때빼i버센빼a하매h cαn대뼈i면뼈es OL이out따때1t 

In따1ηt엄er미vene ’ "Your holy cities have become a wilderness, Zion 

has become a wilderness, Jerusalem a desolation . Our holy and 

beautiful house, where our fathers praised You, has been burned 

by fire ; And all our precious things have become a ruin , Will You 

restrain Yourself at these things, 0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beyond measure"(ls , 64:10-12) , The Israelites are 

experiencing tremendous suffering and really .Iooking for God to 

step in and make things bette r. Isaiah doesn ’t understand why 

God is keeping qu iet at such a crucial time . Indeed, there are 

times when we can identify with Isaiah ’s cry, like whenever the 

innocent die at the hand of oppressors, or the wicked carry out 

carnage and are not judged , When tragedy strikes our family or 

nation, we wonder what God is doing and why the unthinkable 

is happening . During such times, we need to remember certain 

things .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extending His grace to all 

mankind . Isaiah is calling out for God to do something drastic, 

“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an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might quake at Your presence " (Is . 64 : 1) . He wants 

God to show Himself so that the world will tremble at His 

presence . We may have questions about why God doesn ’ t 

prevent pain , or why evil people get away with sin , or even why 

God doesn ’t stop bad things from happening , Actually,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then we know that we are all sinners 

before God and that we have to stand by His judgment. He is 

giving everyone the opportunity to accept His grace , “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whom God displayed publicly as propitiation in 

His blood through faith . This wa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 because in the forbearance of God He passed 

over the sins previously committed"(Rom . 3:24- 25) . Peter tells 

us the same thing, "But do not let this one fact escape your 

notice, beloved ,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li ke a thousand 

years , and a thousand years like one day.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 as some count slowness ,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2Pet . 3 :8- 9) . What seems li ke a long delay of 

Christ ’s return is because God does not view time as we do and 

becauseHe wants more people to repent and receive His grace , 

We all deserve God’s judgment, but now He is waitin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Ga l. 4:4- 5) . Humanity failed in the Garden of 

Eden, but God gave us His promise of salvation(Gen . 3: 15) , Do 

you think the Fall in Eden took God by surprise? Frorn the Fall 

there was a long wait far the Savior. God kept His promise alive 

through the prophets, telling them about the Savior, and that He 

would be born through a virgin in Bethlehem , Then came 400 

years of prophetic silence, where God did not speak, Finally, a 

flurry of angelic activity arrived announcing Jesus Christ being 

born in the fullness of time . God is always on t ime , He was on 

time at the cross , He was exactly on time for Ch r ist ’s 

resurrection , He will be on time with the return of Christ. Are 

you ready for that great day? Remember when Jesus' disciples 

asked Him , “ Lord ,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Acts 1 :6). Jesus told them , "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 xed by His own 

authority" (Acts 1 : 기 AII we need to know is that God ’s salvation 

plan is full proof!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knocking with His pierced 

hand, “ Behold, 1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1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 (Rev. 3:20) ,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umbly came down from heaven to be born as an infant in 

a stable and to suffer the cross in obedience to His Father’s will , 

/ 

He died to save you and me from the consequences of our sins, 

which is eternal hell , Those who thin k God does not respond to 

human conditions do not hear His voice because of their pride . 

Jesus took the lowest and humblest of positions, inviting us to 

fellowship with God forever, Jesus is God, the Creator God, and 

He came to you and knocked on the door of your sou l. Do you 

understand how much love that requires? He is with you now 

and forever, but when th ings .don ’t go li ke you want, you start 

questioning how come He doesn ’t do anything for you , God ’s 

hands move nations and circumstances to bring His people to 

salvation , 

My dear friend , have you really heard the voice of Jesus? Have 

you recognized His work in your life? Jesus said , “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abode with him" (Jn . 

14:23). God meets you where you are, responds to your call , 

gives you eternal life, and will finally make everything righ t. Do 

you have sincere faith in Jesus Christ? Do you really trust in the 

promises of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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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옹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야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샤야 64:10-12) 갱생판목사 

오늘 본문에서 이사-òþ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옹이 광야 

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 

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 

려나이까’μ1- 64: 1O~12) ，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야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외침에 공감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압제자의 손에 죽을 때 악한 자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도 유죄판 

결을 받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나라에 

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 

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애게 은총의 기간을 연장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강력한 일을 행히-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히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사 64: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옹 세상이 그분의 임재 앞 

에서 두려워하며 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막지 않으시는지， 왜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 

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 

다. 사실 스스로에게 정직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언젠 

가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을 받이들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니라이 예수를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말미암는회목제 

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4~25) ，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히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고 생각히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벤후 3:8~9)，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랫동안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회 

개하고 은총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중에 우리를 기다리 

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4~5)， 인류는 에덴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 

나님은구원의 약속을우리에게 주셨습니다(창 3 : 15) ， 에덴동산의 타락이 하 

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 이후로 구세주가 오시기까 

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세주가 처녀의 

폼을 통해 베들레햄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 

을 계속해서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암흑 

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알리 

는 천시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한 그분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리스도의 재림 역시 정확한 시간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지들이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예수님은 그들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꽤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 

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 우리가 알이강F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다는사실입니다!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하늘에서 내려와 한 아기 

로 구유에 누우셨고 아벼지의 뭇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 

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한 상황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 

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자 

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 

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흔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주님께서 얼마나많은대가를치러야했는지 여러분은아십니까?주 

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뭇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 

해 모든 나라와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 

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 

니다. ‘자람이 니를사랑하면내 말을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사랑하 

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14:23), 하나님 
은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영생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십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 

‘꽤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지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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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를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 

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은‘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참 

성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실 것 

이다. 그런데 이제 곧 있을 이 놀라 

운 일에 우리는 무관심하다. 예수 

님을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 

는다. 그저 세상을살아가는데 유익한말 축복에만관심을쏟는다. 이처럼 바울은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며 분명한 주의 강림을 전했다(살전 

4:13~14). 이것은 비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다(살전 4:15). 비울은 주 
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것을 권변하였다{살전 

4:16~18). 세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미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다양 5:8). 매순간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근신하며 깨어 십 

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멤전 5:8 ; 요일 3:2~3) .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히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행 1:1D. 참 성도를 데리고 자신이 친히 만든 거처로 참 성도를 인도히실 

것이다{요 14:3). 교만과 거짓말 자존심과 외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듣자. 

누가 준비되었는개 준비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열 처 

녀 비유에서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다. 열 처녀틀은 신랑을 맞을 완벽한 외적 준비를 끝 

낸상태였다{마 25:1~끼. 그러나정작기름을준비한한신부는다섯 명뿐이었고나머지 처 

녀는 뒤늦게 준비해서 갔지만 문은 닫혔다{마 25:10).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해서 신랑은 꽤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마 25:12)고 말하였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 “준비하라1" 

고 말씀하신다{마 24:44). 준비하지 못한자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겠지만(살전 5:잉 깨 
어 준비한 사뱀게는 아니다. “그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살전 5:4). 

잠들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실 때 놀라서 허둥대겠지만 깨어 준비한 성도들은 “그러면 그 

렇지!"를 외칠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자(녹 21:36).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갈 것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지주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믿음은 실천되어야 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는 지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대히 9:28). 구주 예 
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복스러운 소OJ-이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 

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모든불법에서 우리를속량해l고우리를깨끗하게 동싸선한일을 열심히 하는자 

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13~14).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환난과 

.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딩후 4:7~8).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그 

와함께 영광혐l 나타나기 때문이대골 3:4). 

거룩한 자들이 갈 것이다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계 20:6). 참된 거룩은 

인간의 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이룰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 

다〈벤전 1:16). 이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다{엽 1:4).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삐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 

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계 22:14). 진심으로 회개하고 생명의 문 
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요일 2:3). 

누가 남게 될ηη 전국에 들어가지 못히는 사람들이 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 

는 자는 하나님의 나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녹 9:6잉. 세상의 것들을 사링하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게 된다{요일 2:15~17 ; 약 

4: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히는 것들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고후 6:17). 특히 종교지당}들은 더욱 위험하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와 

섞어서 전혀 다른복음을전하며 세상의 축복만을강조할때 결국그들과그거짓말씀을 

듣는 자들은 천국과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계 3:15~1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100여 년 동 

안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방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마 

24:12,39).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에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 

미 늦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즉시 예수님께로 돌이키자{고후 6:2).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은 확실하다(히 1:η 오직 주님의 말씀 

으로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기다리자. 매순간솟아오르는 t육신의 정욕， 안 

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흰 옷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하자. 

‘누가 기는가? 는 누가 그 길을 붙잡는가(catch)'! 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 부와 명예를 붙잡는 ̂~는 천쾌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가는가? 의 문 

제는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흙l게 천국의 길은 아주 쉽 

다. 반면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은 불가능하다.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히 12:2).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 

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흔 들어가겠네.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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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 납의 n띈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기도와 믿음의 진리를 가략신 예 

T iI--J 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램 성전으로 가셨다(막 

월위에 도전 11: 27)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훤 예수님께 나와 
., -- 서 질문하였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11 :27 ;.. 33) 권위를 주었느냐 (막 n:28). 여기서 종교인들이 언급한 끼런 
일’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다(막 11:15~ 17). 예수님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림들을 쫓아내신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제사에 쓰일 제물을 성전에서 거래하고 환전하는 일은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 특히 성전 제사를 책임지던 당시 종교인들과 성경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한 일이었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전통에 개의치 않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분명 당시 고정관념을 깨는 일임과 동시에 당시 성전거래로 인해 많은 

이득을 취하던 종교인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였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대제사징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매번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 

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막 11:18, 14:1).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세 번이나 밝히셨다(막 8:31, 9:31, 1O :33~34). 이런 상홍때 

서 일어난 성전 청소는 종교인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도 

전하였다. 한펀 종교인들의 모습은 무언가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목적 

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의 보냄을 받았는가.?"를 묻지 않았다. “누가 권위를 주어서 성전을 청소했는가.?"를 질문했다. 

이들의 질문은 세상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다. 매우 타당한 질문처럽 보인다. 이처럼 십자가가 

없는 질문은 아주 지혜롭다. 십자가가 사라질 때 세상의 권위와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몰ot가려고 도전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반뭔i없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막 11 :29).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던진 질문은 세례 요효씨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 

니면 사립들로부터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막 11:30). 이에 종교인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 

나며 또한 사람의 권위를 받은 거라고 하면 세례 요호띨 따르던 많은 사료띨이 소동을 일으 

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막 11:31 ~32).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ül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막 

11: 33).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무시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 

과 같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교회 자랑을 늘여놓으며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격자를 만드는데 정신을 팔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lll-이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말이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인들 그 

리고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뾰l신 

다. “…때가 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4~ 15). 예 

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하나님께 기초효맥울 알고 있다 

(막 1:22,27). 문제는 믿지 않는 데 있다.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믿 

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믿음 없는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둠의 올무에 걸려 있지 않은 

개 악한 사탄은 매순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가를 놓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최고의 타협안과 전료띨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것이다. 십재}에서 초점이 벗어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올무에 걸린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X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생명이 되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죄를 정곡으로 찔렀지만 그들은 회개하낀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것들 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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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도착하여 사역을 할 때나 차로 이동 중이거나 숙소에서 쉬는 중에 기도로 다짐을 되뇌이다 보 

니 주님께서 저를 기특히 여겨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주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회 

하는 선교를 했을지도 몰랐기에….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 

을까?’ 란 의구심이 들었지만 제 잘못된 생각을 추스르며 다집을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반 묘k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팀원들 

과 함께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사역 첫날， 잠시 주춤했지만 용기를 얻어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죠H곡히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라고 전했다. 예전에는 뀌찮은 마음과 부 

끄러움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교 땐 그런 마음 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사역 셋째 날 우리 팀이 성령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 

다. 오전에 강가 마을에서 사역할 때에 눈앞에 커다란 불교 사찰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순간 ‘아! 이곳에 

잘못 들어왔구나!’ 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팀장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담대히 전해야 한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소승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폈l 있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 

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어 시험을 못 이져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김면승(학샘， 고등부 2텀 ) 

포 '1 하지 말아야 훌훌 이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여 주님의 자띠로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합 

니다. 인천에 있는 한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만난 사료법니다. 통성명을 한 후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다니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 저는 예수님 

을 믿습니다라고 밀L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 

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를 거부하고 피하곤 했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적셔지듯 기도한 지 4년이 흘렀 

습니다. 우리는 어느 새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다 싶어 교회로 초청을 하면 여 

지없이 거절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하며 다가와 결혼 날짜를 받았노라고 말하는 그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 

매가 아니면 장가 못 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 

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후 20여일이 지났을까? 아침에 만나자마자 그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점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하여 파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순간 저는 기쁨이 넘쳤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의 결 

혼이 파흔되었다는데 왜 기쁨이 솟구쳤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저는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매를 만나 지금은 모 교회에서 집사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긴 전도 여행 끝에 열매 맺게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전도하다가 실 

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랄 뿐 

입니다. 그리고 충현의 온 성도들이 l인 1명씩 전도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200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이상해(장로. 13교구장) 

2009년 3월 15일 @ 

‘가는 션교사 · 보내는 섣교사’ 

내게 주신 특권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며 탐험가였던 리빙스턴 

(Da띠d Livingston, 1813~ 1873)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인들의 태도와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1841년 흑암의 대륙， 아프리1)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는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 

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사를 몰라 걱정했고， 급기야 

1871년 탐험가인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 

탐험대를 조직하여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1년 동안의 

강행끝에，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날 수 있었다. 리빙스턴은 식료품과 의CLL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스탠리는 오랫 

동안 머물면서 그를 극진히 간호했다. 드디어 리빙스턴 

은건강을회복했다. 

스탠리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권면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사역을 위해 30년간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시지요?"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게 아프리카의 선교사역 

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스탠리는 혼자 그곳을 떠나왔다. 그로부터 l년쯤 지 

나 1873년 5월，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짝지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 

을 거두었다. 주님이 주신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우리도 주님의 

특권을 받은 은총의 자녀이다. 지금도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흔들을 효해 나아7}자. 

그릎의 승 21 

유난히도 준비기죠}이 길게 느껴졌던 선교였다. 벌써 몇 

년째 맞는 선교치만 항상 새로운 느낌과 그에 뒤따르는 긴 

장감은 쉬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더욱 견고해진 선교훈련과 

정이 그러했고， 연말연초의 정리해야 할 빠듯한 업무가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개인적 사사로움과는 상관없이 나는 

어느 새 선교지에 와있었다. 두 아이의 아빠와 음영실 엔지 

니어로서가 아닌 선교사란 이름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온 것 

이다. 

하루 이틀， 죽어가는 영흔들을 만났다. 그 때마다 어찌할 

수 없이 분주하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으로 

채우셨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핑계대던 입술엔 복음 

의 담대함으로 함께 하셨다. 힌두사원과 맞닿은 집이라 피하 

려 했으나 오히려 거친 손을 목 잡으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 

을 영접하던 여인과 남편，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 

는 것이냐며 간절히 묻던 노인， 이 어눌한 말 몇 마디가 그 

어디에 저들을 울고 웃게 할 힘이 있단 말인가! 매번 어리축 

하고 두려워하던 목 신병 같기만한 나를 들어 예수님은 승 

리하고 계셨다.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기에 더욱 아름다운 그 

분만의 승리였다.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며 눈물로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승리는 계속되리라 믿는다. 할렐루야「 

노인기(집사， 직원 1 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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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fJf Hf옵는 것은 

“주님! 오늘은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직장의 업 

무가 일찍 끝나서 꼭 교회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언제 

인가부터 주님께서는 내게 금요찬양집회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금요일이 되면 직장 업무로 금요찬양집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009년 첫 정지기훈련이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 

마음을 알아 주셨는지 모든 여건을 1ð들어 주셔서 정지기 

훈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다. 빨리 가야 5반데’ 내가 다 

니고 있는 직장은 인천에 있어서 교회까지 가려면 족히 한 

시간은 걸린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막히는 것 같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시계는 벌써 

저녁 7시가 넘었고 슬슬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러다 오늘 

청지기훈련에서 한 말씀도 못 듣는 거 아닐ηη’ 애타는 마 

음이 어느 새， 간절함에서 불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 

가는 동안의 짧은 시죠빼도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는 내 자 

신을 보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모 

든 것을 내려 놓겠다고 고백하던 내 자신이 너무도 창피했 

다. ‘아! 나는 어찌 할 수 없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어’ 
늦게 교회에 도착해서 이미 시작된 말씀을 듣기 시작했 

주민흥헌 

간훌과 나눌 

중보하고 계시지 !" 나를 깨우시는 순죠}이었다. 그 많은 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나의 세상의 아픔과 모 

자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7찌 않았는가? 내 것으로 가득한 

간절함이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 그 자체였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께 우리를 위하여 죠F규하시는 기도소리로 들려왔기에 “아 
멘이 고백되었고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무엇이관 

대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 

꺼이 십자기에 달리셨는가. 세상의 아픔으로 욕심으로 주 

께 엎드렸을 때 십자가를 지신 채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십자가가 대답임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헛됨을 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날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나 때문이라 

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다고， 내가 죄인 

이라고 수백 수천 번 울며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날이 떠올 

라 힘차게 부르던 찬양을 자꾸 멈줬던 정지기훈련 ! 그날의 

은혜를 붙잡고 가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좋습니다 

전인순(집사， 20교구) 

그리즈도의긴도 

다. 말씀을 간절히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나의 마음은 냉 

하고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다가 불현듯 내 머리를 치며 : 랭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비옵는 . 대학부 수련회의 자리로 나를 인도6하}때여 주셨고고’ ‘ 수련회의 
것은은.“… .. 내가 비옵는 것은은 .. … .. 시끼’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불쌍한 우리 ; 허락하여 주셨다. 일 주일 뒤，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 

의 영흔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축이시고 우리의 영흔 : 에 예비하여 두신 많은 영흔들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소망 
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기도의 참된 본을 보여 주셨는 : 흔띨 더욱더 부어주셨다. 한핵l 들어오자D짜 청지기훈련 

데 오늘 나는 세상적인 기도만을 자랑스럽게 하는 거만한 : 이 열렸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된 나는 ‘그리스 

자였으니 지금껏 내가 기도하였던 것들을 돌이켜 생각 : 도의 기도’ 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해 보니 정말 부끄럽기 짝에 없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래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겹손과 간절한 : 세상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들보다 나와 내 가 

족들의 필요를 따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이 기도했 

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부끄러운 사람이었 

음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오늘 교회로 부르신 것임을 알았다. 

손승환(집사， 21교구) 

냐탬문이라쿄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며 

청지기훈련을 기다리게 하셨다. 혹독한 연E단을 통해 주님 

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 

주셨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셔 

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성경을 붙들게 하시 

고 말씀 속에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심을 알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내 마음 밭에 

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예배의 자리 

에 나아갔다. 말씀을 기다리는 지에게 은혜가 있음을 체험 

욕심을 냈다. 

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 

셨다. 그 기도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 

전의 기도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 

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 

간을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담 

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대회에 너무 소홀하였음을 느꼈다. 게다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나의 높아짐과 

세싣배서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돌 

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이윤진(대학부) 

와작된 J[도를 효fJfftJf며 

지난 나의 %평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랜전통과 

율법 속에서 살아온 나였기에 기도 또한 우상을 묘띨며 바 

미읍에 근심하며 나의 

저11037호 

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세ε뻐서 얻는 기 

쁨과 또 한편으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한 상처투성 

이 껍데기. 너무나 메마르고 숨조차 쉴 수 없이 강듀t해져 

있던 나를 효해 오늘 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오라 

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묘띨 내려놓고 통곡과 간절 

한 ι다 속에 겸손과 위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기 

도임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며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 

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 

님의 iL똑을 믿고 간구할 때 나를 지켜주시며 너희를 그리 

고 우리를 친히 말씀하신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 

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교 

만과 불순종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뿔 때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 때 또 슬픈 일을 당하여도 내 요k게 살아계신 

예수님께 등을 기대어 기도하고 주님의 가슴에 안져 눈물 

을펑펑 쏟아보렵니다. 

허종숙(권사 15교구) 

주남과 함께 햄~1 행복합나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림들에 

게 실망할 일들을 주셨고 그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 항상 “하 

나님， 아시지요?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훌L을요 어느 누 

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은 항상 어느 때， 어 

느 곳에서도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잡아 주셨습니다. “나 

의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처럼 잠깐의 기도이 

지만 마음이 확연히 달라지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남펀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생일 선물로 오던 연례행사 

에서 매주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조금씩 변하였습니다. 이 

런 모습을 보며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길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든 예비해 주시는 주님 

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던 시댁어른들도 이제는 

교패를 붙이도록 허락해 주신 일， 시험을 앞두고 떨힐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맑은 마음， 아직은 ,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지만 출장을 가서도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전화해 주는 남펀의 마음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 

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제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 

라 혼자서 설 수 있도록 다리의 힘과 팔의 힘을 길러 주셔 

서 혼자 다시 일어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지켜 주신다 

는 것을 알게 하셨고， 다시 한 번 믿음의 위치를 흑앤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지기훈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퍼하냐이다 제가 어떤 시험 

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는 주님. 담대한 마음 

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 

가 마냥 평안한 신앙의 길을 걸었다면 느끼지 못할 십자가 

의 크신 사랑을 저에게 주신 주님 !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입에서 찬앵1 

흘러나옵니다. “내 기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박수경(집사，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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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겉으| 설정응 ‘성글요윌’ (ι。od FridC1y)OI다. 성공요윌응 닫보리에|서 억|수닙。 1 :죽￡섰던 곰요윌에 
하루 흔종윌 급식하며 역|수 그리스도요| 수난과 죽을을 깊。| 묵상하는 갈。|다. 매딘 성곱요윌。| 특멀었지 

맏 。|번 성듭ii윌(냐윌 10윌)억|는 십자1 암| 보걸로 덕혹 풍성휠 ]<!Ol다. 성을요윌 칸ë.~타't 갔'1 따윤。| 

다. 칸타ë.~요| 춰|는 ’그리스도인의 삶'01다.2.008런 5월부터 1。월"타| 배쉴만 금요잔앙칩효1[[뻐| 흉 

16회에| 길져 위입옥샤닙。l 전학섰던 윌슴슬 듣고 응혜들 맡응 한 작곡't't 특렬히 만든 곡을 걷힐걷앙매 

와 흔 성도't 잔앙대까 되。1셔 역|수 그러스도으| 십자까 수닫을 'I~I며 잔솜학꺼| 윌 ]<!Ol다. 

그런뎌| 우~Pt 잔앙슬 충운승| 얻습학는 ]<!도 종요학지맏 ’그리스도인으| 삶I으| 윌슴슬 다시 한 런 되새 

껴보는 ]<!흔 더 중요학다. 왜냐하런 칸타랴의 근간。l 윌씀。 111 때문:01다. 지암 〈주만충헌〉을 잘。t서 r그 

러스도인으| 삶'(2.008닌 5월 18윌‘11쉴 a윌자)에| 대한 윌슴을 다시 한 번 쉴펴보길 바란다. 그때 나어| 

껴| 주섰딘 주닙으| 을성을 '1석하며 잔앙의 't사 속￡로 들。1't 나를 위해서 십자까들 지쉰 역|수 그리스도 

들전심으로잔앙학자. 

‘그리스도인의 삶’ 말쏠 묵차 

그리스도인의 싫은 어떻게 구멸되는 것일까? 9. 내모습이대로 

10 완전한교체 

11 정죄의직분 

12 종의 멍에를 벗어나다 
13 율법 없이 살 수 있울까? 
14 완전히 의존함에 있는 자유 
15. 은혜 안에서 자라남 
16. 영원한삶 

2 바쁜것과황량함 

3 실질적인체험 

4 . 오류에대한착각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6 죄 용서합과 생명을 주심 

7 아름답고귀한소식 

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기도의 섭자가 

사회 초년생， 신혼가정의 남펀， 예비 아빠의 모습을 갖추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청년2부에서의 첫 수련 

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근무지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저에게 토요일 아침의 수련회는 부 

담일 수밖에 없었고， 임신중인 아내와 병원까지 다여온 뒤여서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때에 

하던 수련회 준비와 열정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십자가’ 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 자신이나 가정의 안위가 아닌， 예수님을 닮 

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나 자 

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교묘하게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님 

의 임재나 성령 부으심은 아니었지만 요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예비 아빠로서의 걱정이 많던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잔잔하고 조용하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삶의 지침이나 방향 제시보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이외 

의 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커다란 걱정거리를 주셨지만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 경험 

이 정말 필요했고 참 이로운 경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 주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하시 

는 ‘사랑 표현의 수단’ 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다시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깨닫게 하셨고， 담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사막 

에 단비와 같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저에게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요단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중(집사， 정년2부) 

\) 을 \) 왼 영 o. 
t:::I 니 다 새 가 조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쿄구 소속부서 인도자 

352 이용린 12 소망부 조길윤(7) 370 진정철 13 정년2부 장미선(13) 388 김성곤 19 정년1부 배연식(16) 
353 김경희 23 장년2부 조은신(1 이 371 김미희 19 정년 1부 박순례(12) 389 이수연 22 청년 1부 김정복(24) 

354 이미현 4 청년 1부 김영재10) 372 김형환 1 장년3부 김영성(12) 390 김영신 20 대학부 조영환(17) 

355 김태용 2 장년3부 김삼희(24) 373 정손남 1 장년3부 김영성(12) 391 윤순회 13 장년2부 

356 윤종욱 9 징년 1부 박미숙(9) 374 박지숙 20 청년1부 392 김선영 13 장년2부 장미선(13) 

357 박은진 9 청년2부 박미숙(9) 375 김절훈 23 정년2부 황미희(23) 393 정희숙 13 정년2부 장미선(13) 
358 윤혜리 9 소년부 박미숙(9) 376 최 영 11 정년2부 신정숙(10) 394 박용식 23 잠년 1부 박재경(23) 
359 윤찬수 9 유치부 박미숙(9) 377 조수아 11 청년1부 신정숙(10) 395 김유진 23 장년 1부 박재경(23) 

360 김현규 12 정년 1부 378 백자현 17 고등부 김태금(17 ) 396 조명찬 23 장년 1부 김순자(23) 
361 이민호 1 소년부 김연숙(1) 379 백진우 17 소년부 김태금(17) 397 박혜렁 23 장년 1부 김순자(23) 

362 김성안 5 징년2부 김순자(5) 380 김화식 18 장년2부 이분남(19) 398 안효진 23 정년2부 심재선(23) 
363 김민안 13 정년 1부 임은혜 (1 ) 381 빌리 25 외선부 황영림(2이 399 박준식 23 징년 1부 심재선(23) 

364 이희연 8 중등1부 윤혜원(8) 382 레니 25 외선부 황영림(2이 400 박환희 23 중등1부 심재선(23) 

365 김경민 8 중등1부 383 크리스티안 25 외선부 황영림(2이 401 박재희 23 소년부 심재선(23) 
366 최주영 11 청년2부 김정순(11) 384 리그항 25 외선부 황영림(2이 402 한동진 24 징년 1부 김정원(24) 

367 한증규 16 중등3부 이종준(16) 385 유지아 10 대학부 정절석(10) 403 박인자 24 장년 1부 

368 김지은 7 고등부 김석영(끼 386 유재환 10 고등부 정문호(10) 404 박민순 23 청년2부 강명자(4) 

369 박윤진 6 고등부 임닝빈(7) 387 김동현 9 고등부 정길례(22) 405 박혜남 17 청년2부 앙성민(14) 

* 층연교회의 얀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203호 재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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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훨 삽자71 밑으로 

71도의 자라로 

새벽 일찍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가슴이 콩S병당 띈 

다. 주님께서는， “인숙아， 잘 왔다 하시며 날 맞아 주시는 것 

같다. 정말 주님과 은밀한 대화의 시죠L을 갖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기 

도한 후 성경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 

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독대는 정말 행복한 

시죠}이다. 특히 월요새벽기도회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예수 

님의 십자가 앞으로 꿀어다 앉히는 감격을맛본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2000년 전 갈랄 

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세 번이나 십X까의 수노띨 예 

고하시던 예수님， 그러나 영적 눈이 멀고 패역한 백성들과 제 

자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군중 속에 내가 있다. 말 

로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인데， 나의 

평생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나인데 

나의 삶은 참으로 7}증한 입술뿐이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 

며 너무도 단단하여 굳어버린 심령을 가지고 자기부인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나를 돌아본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강하게 살아 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에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십X까 앞에 엎드린다. 성령 충만효띨 

덧입어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죠타한다. 주님의 긍흘하심 

에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한다. 외식과 형식으로 굳어버린 참으 

로 묵은 땅과 같은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또 

한 내 심령 속에 있는 돌 같이 단단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 

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만 충만하길 기도한다. 이전에 가득히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나 

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어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께 매달리고 매달려 기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기도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며 주님 

을찬양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정말로 나를 부인하 

길 원한다.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굳어진 묵은 땅과 같은 나 

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길 원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무릎으 

로 섬기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심 

장을 갖기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한다.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 

하길 원한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어l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자가 무슨 의견이 있으며 무슨 불평이 있겠는 

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일진데 무엇을 망설이며 무엇을 드리 

지 못할 것인가? 나의 남은 삶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써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며 나는 십자가 

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으로 묘똑합니 

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조인숙 

(권사， 1 5교구) 



0 2009년 3월 1 5일 

모임 

1 권사연합월례회 
일 시 18일(수) 12:40 장소 : 갈릴리흘 
대 상 1 ，2，3，4지회 은퇴 시무권사 

2. 남 · 녀 전도회 회장월례회 
일시 22일(다음주일)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1 

별세 

1 김명희 성도(10교구 구의2구역， 박혜정 권사의 모친) / 2일 
별세 ， 4일 장례 

2. 윤옥윤 타교권사(2교구 한서3구역， 권윤숙 집사의 모친) / 7. 

일별세 ， 9일장례 

3. 조영례 씨(19교구 행운2구역， 김종선 성도의 모친 계영일 

성도의 장모)17일 별세 ， 9일 장례 

4 나순심 성도(15교구 방배2구역， 박우현 안수집사의 모친 

곽숙단 집사의 시보) / 11일 별세 ， 13일 장례 

결혼 

1 박성진 군(박해용 성도 · 전유순 성도의 아들， 3교귀 유지연 
~t(유정남 씨 김영자 씨의 딸， 23교구)/21일(토) 15’00, 강 
남문화센터 1충다이아몬드훌 

과효l헥월모집 

1. 모집 부문 편집디자인(주간충현 및 교재) 
펀짙디자인 경력 2던 이상 디자인 전공자 우대 

2. 지| 률 서 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회장추천서(티교인) 

주민등록등본 

3. 서핵|줄지 깅남구 역심동 앉&-1 충현교회 사무국 

1t 55ε8200:11<101) 

주낀흥헌 

교삐쇼석 

제1037호 

CMTC 직무톨린 
일 시 : 오늘 18:15~19:50 

’지금까지 ξ무혼헌을 못 맏으신 분들은 금일 반드시 장석바립니다(치기 ξ무혼련은 5월 17일에 있음j 

장소 갈릴리홀 

징시꾀(18-21띠 얀수짐시) 기도피 

일 시 : 22일(다음 주일) 찬g뼈|배 후 장소 ， 베다니홀 

션교언어 톨런 

일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저11교육관 501호(캄보디애 504.호(우크라이나) 505호(몽골) 

507.호(네팔) 510호(베트님) 

2009년 상반기 수외교섭 

일 시 :3월 15일~6월 28일(1양간) 매주일 15:1O~16:30 

장 소 - 저1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2009년 상반기 교육훈련윌 교혹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3'월 11일 - 5월 'lJ일 (1 2주긴) 

오후반Z.:Ð -4，ill 신명기에L.iE닌여|수그리스도써1교육관$정 

예레미O빼L.iE반여다퍼스도(제1교육관4뼈) 

~f율*μlt입필때1 L..iEf난여l수그리스도(제1교육관fJJ7.회 

저녁반Bill- !f.:Ð 바율없씨(살전-맴ll L.iEl난여|수그리스도(제1교육관$정} 

교사양~i!j! 교육기간 : 3'월 8일 -5월 24일(12주긴) ε암 제1교육관 :Il1호 매주윌오후3.ill- 43) 

싼행|원양성부 교육기간 : 3'월 8일 -5월 24일 (1 2'주간) 징소 베때훌， 매주일오후3.ill- 43) 

흥현진도대원훈현 교육기간3월 4일 -4월 22일 B주간) ε암 저11교육관 407.호 매수요일오후 13J-Z.:Ð 

·신청마감은 다옴 주일(22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16-3/22) 

16 (월) 17 (화) 18 (수) 19 (목)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임무천 이광현/정진곤 양태선/이인원 정민권/김종성 
설교본문 막 12:13- 17 마 5:1-1 2 고전 1:18- 25 마 5 : 43-48 

주력교구 전교인 3 ， 12 ， 16교구 4 ， 13 ， 17교구 5 ， 14 ， 18교구 

예배 담당 (3/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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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 3 : 16- 2 1 

예배위원회 

업 5:1-9 

예배위원회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3/ 18 수요 I 오 하나님 이번만!(삿 16:23-30) 김성관 목샤 탁정헌 홍복기 자비하신 예수여(호산나 찬양대) 

3/ 18 수요 II 내 백성을 위로하라!(왕상 19:1-8) 송제호 목사 김성헌 구영자 주의 곁에 있을때(실로암찬양대) 

3/ 20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창성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김소현 / 소프라노 김찬미 

3/22 주일 I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사 μ‘10-12) 최진철 목사 정민권 이달옥 〈예배전찬앙〉 

3/22 주일 II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싸 64:10-12) 탁정헌 목사 양태선 양기수 선한목자되신 우리 주외 /바이올린 0] 에스더(임o}누엘 오케스트라 악장) 

3/22 주일 m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사 64:10-12) 김성관 목사 이희식 이종석 그자비하신 주님 외 / 바이올린 김유정(할헬루야오케똥라 악장) 

3/22 주일 W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사 μ’10-12) 황진섭 목사 김완수 석영식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외 /할렐루야 혼성중창단(지도· 이수진) 

3/ 22 주일 V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사 64 : 10-12) 최성득 목사 이재영 김종홍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외 /소프라노 김예진(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3/22 주일찬양 심각한 질문(고전 6:9-11) 김성관 목사 강명구 백종운 호산냐 찬양대 / 영o}부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 IJ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j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 

구 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 ‘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 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l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00 .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기도원집회 안내 (홈 031-766-5425) 

『 > 차 량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여빼는 영어，중국어，일본 
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익될니다 
Si띤매a없JS translatior잉 In 바glish ， CI1inese, J때an~영 

and S~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이ock 
Worship SeNice, and S끼 벼n때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떠n are 에50 av외녕ble at the 
OneO c 뼈< Wα'Sh ip SeNice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 : 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뭘 충현 7룹의창 
“하냐님이여 냐률 지져주소셔 내，~ 추께 피하나야마” 

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장하는 
사순절기(2. 25-4.11)를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오 

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a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이 참석하여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기도(Á] 16: 1)를 

드리게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 : 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딩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 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전 

4 : 6)되게하소서. 

딩 1 . 1 .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때월 둘째 주 
수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소서. 

a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 8)에 모든 생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뻗전 2:9)가 되게 하소서. 

g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햄 찬양대(녹 2 : 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 

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밍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 
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톨필률필E훌뀔. 

r 섬 · 기 · 는 · 분 · 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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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고등부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입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선 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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